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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양은어디서나튄다. 

유행의 첨단을 날아다니는 패션감각에 슈퍼모델 뺨치는

비너스몸매, 거기다종이라도벨것같은날카롭고높은

콧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미모양은 캄캄한 무대 위에

서 혼자 핀조명을 받는 뮤지컬의 주인공처럼 환하게 빛

난다. 적어도똑똑씨에게는말이다.

미모양에게 한 눈에 반한 똑똑씨. 벌 벌 뛰는 가슴을 푹푹 썩이며 석 달 열흘을 고민

한 끝에 드디어, 미모양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섰다. 뭔가 끝내주게 근사한 제안을 해야

만하는순간이었다. 그러나아뿔싸! 똑똑씨의입에서튀어나온건.

“저... 저기... 미모양. 겨... 경복궁가실래요?”

순간, 똑똑씨는자신의내뱉은말을믿을수가없었다. 바닷가로드라이브를가자는것도

아니요, 근사한전원카페에가자는것도아니요, 언감생심경복궁이라니!! 

그러나똑똑씨가자신의뇌를의심하며다리를후들거리고있을때, 뜻밖의멘트가날아

왔다. 

“어머, 어머. 제가 경복궁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와... 똑똑씨 생각보다 훨씬 감

각있으시다앙~”

이게웬하늘이뒤집힐찬스란말인가. 허겁지겁경복궁으로차를몬똑똑씨. 

그러나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미모양의 행동이 이상야릇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늘씬한

다리로 성큼성큼 걷던 걸음새부터 느리고 거만하게 바뀌더니, 목은 곳곳하다 못해 뒤로

뒤집어지고, 어찌나 눈을 내리까는지 눈이 반쯤 감겨버려서 마치 80년대 유행했던 만화

속구 탄을보는듯했다. 

행동만이상해진게아니었다. 느끼하기그지없는목소리로듣기거북한말들을늘어놓

기시작하는데.

“아마... 여기선 어마마마와 시를 짓지 않았을까... 아,

저기저기도눈에익숙한데, 저기선뭘했었을까?”

보다못한똑똑씨, 미모양의의사뭇흐려진의식을전환

시키고자한마디던진다. 

“저, 저기요미모양. 지금무슨말 을하시는지...”

그러자미모양, 드디어신분의비 을밝히고야만다.

“이건 비 인데요. 제가 전생에 진짜 공주 던 게 확실

해요. 경복궁에만오면뭐든지눈에익구요, 한번도가본적없는곳에어떤물건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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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다 알겠다니까요. 공주 처소가 어딘지까지 느낌으로 확 한 번에 알아냈다면 말 다한 거 아니에

요? 전생에 공주 으면 현생에는 하다못해 국회의원 딸로라도 태어나야 되는 거 아냐. 아, 아바마마

어마마마는지금어디서뭘하고계시는지, 소녀를데려가주시지않고...”

막힘없이술술터져나오는미모양의황당무계당혹섬뜩한멘트에, 똑똑씨의그주체할수없는박학

다식함이그만튀어나와버렸다.

“이봐요 미모양, 진짜 무식하다. 그게 아니라니깐요. 처음 보는 장소가 왠지 눈에 익고 언젠가 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데자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생이 아니구요, 같은

풍경을바라보더라도사람의양쪽눈은 0.025초 이상시각차가생길때가있거든요. 그러면우리뇌

는 먼저 도착한 정보를 우선 해석한 다음에 기억 속에 저장을 하구요, 똑같은 풍경이라도 그 다음에

도착한 정보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을 한다는거걸랑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시차가 있는 상황으로

착각을 하기 땜에 언젠가 와 본적이 있는 낯익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착각하시면안되거든요. 공주는무슨...”

한번시작하면대통령할아버지가온다해도절대중간에자르지못하는똑똑씨의장광설. 그러나불

그락푸르락끓어오르는미모양의얼굴을보고순간, 똑똑씨는자신의입을틀어막고싶었다. 입술을

붙여버리고싶었다. 똑똑씨는자신의장광설이가져온이참혹한현실을어찌해야할지몰라다리까지

덜덜떨었다.

급기야 미모양, 수치심을 참지 못해 달기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

작한다. 오호 통제라, 똑똑씨는 첫눈에 반한 사랑스런 그녀 미모

양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주고야말았던것이다. 

“엉엉, 꺼억꺼억... 또옥똑씨. 정말이에요? 그냥 시각차에요? 어떻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

도전생에공주 다는사실을의심해본적이어, 없는데...”

아무리달래려해도미모양의눈물은마르지않는다. 이미엎질러진물

이었다. 그러나집념의사나이똑똑씨, 여기에서멈출수는없는일이

었다. 

“아니... 과학자들견해는그렇다는거구요. 아, 아직완벽한이론은없다구그러걸랑요. 그러니까환

생이라거나언제와봤는데기억이안난다거나하는것도가능성이없는건아니...”

이말을듣는순간, 눈물로범벅이된미모양의얼굴이구세주라도만난듯‘화악’갰다.

“정말? 정말요? 그럼내가진짜전생에공주 을수도있다는거죠? 어마... 난 몰라. 그럼그렇지내

가이미모에공주가아니었다는게말이나돼? 똑똑씨, 어쩜그렇게아는게많아요? 정말멋지다.”

이런걸두고전화위복이라고하는것일게다. 갑자기기분이UP 된

미모양, 똑똑씨를 얼싸안고 깡충깡충 뛰며 좋아한다. 그것만으로도

정신이가물가물한똑똑씨의볼에미모양, 이번엔키스까지쪽해버

리는게아닌가. 

“당신은조선의공주에게키스를받은첫남자에요.”라는달콤하고

로맨틱하며다리에힘에쭉빠지는사랑스런멘트를날리며말이다.

황홀경무아지경에빠져헤어나지못하는똑똑씨. 

공주가아니면어떤가! 단순무식하면어떤가! 지금똑똑씨눈에미모양은과거, 현재, 미래를통털어

그어떤공주보다도아름답다. <똑똑씨의박학다식은다음호에도계속됩니다.>

처음보는장소가왠지
눈에익고언젠가와본
적이있는것같은그런
느낌을‘데자뷰 현상’

이라고하거든요.




